


1933년 제작된 ‘조선 팔도의 주요 특산물 분포도’는 

일제강점기 지역별 농수산물을 그림으로 나타낸 자료로 제주에 

감귤 대신 해산물과 소가 표기돼 해방 이전 감귤 산업의 미성숙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조선 중요물산 및 특산물 분포도

1956년 발간된 『밀감재배요항』은 

우리나라 최초의 감귤 재배 안내서로 묘목 선택부터 수확·저장

까지 재배 과정을 체계화한 책입니다. 해방 이후 제주 감귤 산업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밀감재배요항

『감귤원예』는 1980년 창간된 감귤 전문 잡지로

재배 기술과 병해충 방제, 품종 개발 정보를 꾸준히 전하며 감귤 

산업의 흐름과 현장 변화를 기록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해 온 

소중한 자료입니다.

감귤원예 잡지

『제주풍토록』은 

조선 중기 문신 김정이 제주 유배 중 직접 보고 들은 자연환경과 

생활문화를 기록한 글입니다. 제주의 기후·풍속·방언·농업과 

해산물 등 일상을 생생히 담고 있어 16세기 제주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일본지리풍속대계』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지리와 생활문화를 정리한 대규모 총서로 조선

편에는 각 지역의 풍습·신앙·의식주·농사법 등이 상세히 기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에 관한 자료도 풍부해 마을신앙과 제의 문화

풍속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민속 자료로 평가됩니다.

일본지리풍속대계

제주풍토록


